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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심각하고 흉포화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에게도 심

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접하는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수사관련 경찰관이 큰 사건을 겪은 이후 수사 부서를 떠나거나, 경찰직을 그만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실제 경찰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고,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측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설문지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형사부서 경찰

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요인 중 침습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는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침습과 회피는 규범적 몰입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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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crime is serious. The police who investigate crime seriously impact. It is a 

psychological impact on the police. police officer or police investigation leaves many great events 

that have suffered since. In this stud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have studied the impact policeman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rder to measur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ivide this study, arousal, avoidance, 

invasi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leep disorders in the sub-reg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divided. 

We were in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survey of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investigation officer. As a result, the impact on affective commitment invasion. To avoid the 

influence on continuance commitment. Avoidance of invasive and normative factors had 

influenced.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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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은 심각하고 흉폭화

되어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도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수사경과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경찰을 관두

는 경우가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반응은 일반시민들이 범죄 이후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할 수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큰 사건이후 겪게 되는 일종의 불안장애로서, 극심한 

스트레스(외상: trauma)를 경험한 후 일어나는 심리적

인 반응이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큰 위기뿐만 아니라 전쟁, 교통사고, 화재, 강

도, 강간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심

각한 형태의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은 사건 현장을 지속

적으로 다루고 있어,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외

상성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큰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이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조직을 이탈하거나 조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범죄를 자주 접하게 

되는 수사경과 경찰관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와 조직몰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관련 선행연구와 

관계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실증적인 증명을 위하여 대

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형사부서 경찰관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의의
1.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
외상(trauma)이라는 용어는 상처나 부상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원래 그 용어는 

신체적 부상을 함축하고 있으며 충격적인 사건에 뒤따

를 수 있는 심리적 상처와 상응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손상과는 달리 스트레스가 심리적 외상의 핵심요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심리적 스트레스는 외상적 스트레

스 유발요인으로 지칭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외상은 물

리적 외상과도 구별이 된다. 심리적 외상은 물리적 외

상을 경험했을 때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떤 물리

적 외상이 없어도 심리적 외상으로 인하여 삶에 큰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불안의 증가,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대한 

회피, 그리고 정서반응의 둔감증상 등 심각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극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

투 시의 스트레스가 군인들에게 강력하고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긴 

하였으나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진단이 생기게 되었다[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종합해 보면 전쟁, 

범죄 등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상적 사건들에 대한 재경험과 사건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나 반응성의 둔화, 그리고 각성의 증가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

다.

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영향
1.2.1 신체적 건강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

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은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경내분비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고 주장했다. 참전 군인들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가진 경우 의사가 진단한 의학적 질환이 더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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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혈관계, 소화기계, 피부, 근골

격계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소

방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는 소방관에 비해 심혈관

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증상을 더 호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3].

1.2.2 우울

우울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더불어 외상 경험

자가 흔히 겪는 정신장애로 이러한 집단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외상 후 스

트레스 및 슬픔과 우울의 겹치는 부분, 외상 후 우울과 

높은 자살 경향성 사이의 연결은 우울을 외상을 경험한 

개인을 치료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임을 의

미하고 있다[4].  

여러 연구들을 살펴 봤을 때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사건의 재경험이나 수면 지속의 어려움 등의 

증상들은 우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1.2.3 물질중독

Creamer, Burgess와 McFarlane(2005)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사람의 52%가 알코올 

남용과 함께한다고 보고한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상은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외상사건의 발생과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기 전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비현

실적인 감정으로 인해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

존하여 남용 및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1.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선행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유진 외(2002)의 연

구에서는 외상사건의 심각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상사건에 

의해 의식소실이 있었던 그룹이 없었던 그룹보다 불안

이나 우울 등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의

식소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5].

외상성 사건 경험이 반드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Allen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인의 핵

심적인 요소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라고 하

였다. 물론,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정신과적 증상이나 장

애가 나타날 위험이 높으며 위험의 수준은 외상의 심각

도 뿐 아니라 외상에 노출된 개인의 취약성

(vulnerability)과 탄력성(resilience)에 좌우된다고 하였

다[6].

양미현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해외재난현장에 파견

된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요인들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이 될 위험도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방

식을 많이 사용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

록 높아짐을 나타냈다[7].

장수미와 김주현의 연구(2012)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서 긍정적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

과 긍정적 태도와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폭력 및 신체

적 폭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간에서 조절효

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8].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상적 사건의 심각성이나 정도 이

외에도 개인들의 취약성과 탄력성과 같은 개인적인 요

인과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 긍정적 태도 등의 심리

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영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영역 중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를 선택하였다. 이들의 내

용을 살펴보면, 과각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

위영역으로서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흥분된 것인데 과

민한 상태, 집중의 어려움, 과도한 경계, 과도한 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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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인 반응이다[9].

회피는 외상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피하는 활동으

로서 외상으로 인하여 외상과 관련된 상황이나 장소 등

을 회피하는 반응이다.

침습은 외상사건을 재 경험하는 것으로서 외상 사건

에 대한 반복적 회상, 사건에 대한 플래쉬 백(Flash 

Back) 현상, 사건과 관련된 상황 발생 시 심리적 고통 

및 생리적 반응이다.

수면장애는 외상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 장

애로 인하여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반응으로

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시 심리적으로 겪게 되

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2. 수사경찰의 의의
2.1 수사경찰의 개념
수사경찰은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사건 등

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해를 사하는 

사범들을 진압ㆍ검거하는 조직이다. 수사경찰의 직무

는 주로 현장에서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판

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수

사와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어느 직업의 전문

가처럼 많은 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아주 순간적ㆍ즉

각적ㆍ돌발적일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상

황에 대처하도록 요구되면서 또한 정확한 행동들이 요

구된다[10].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경과에서 분리하여 별

도의 수사경과를 신설하여 경찰의 타 기능과 독립적으

로 선발, 승진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도이다[11].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에 따

라 경찰공무원의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항공경과, 해양경과, 정보통신경과, 운전경과로 구분해

서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경과라고 할 수 있

다. 외국의 경찰조직을 살펴봐도 수사경찰은 경찰조직

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

한 범죄수사와 범죄자 체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수사경찰의 위험성
수사경찰은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직

접 체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업무는 

신체손상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의 일차적인 외

상 사건과 동시에 자동차 충돌,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

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외상사건인 이차적 외상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다[12].

이러한 수사경찰의 업무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한다. 

공공의 안녕,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며 위험들을 제거

하는 것이 그 주된 업무이므로 자연히 경찰 자신도 그

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다른 직업보다도 많다. 무

엇보다도 경찰은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사건 

등의 흉악범 검거와 같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수사경찰은 직무상 매일 범죄자나 범죄피해자 등 최악

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상대하므로 상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13].

김자혜와 김정규의 연구(2013)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외상사건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경찰관이 가장 많이 경험

한 직접 외상사건은 고속의 차량 추격전으로 응답자의 

63.1%가 경험하였고 두 번째가 근무 중 타인에게 총기

를 제외한 물리력 행사로 60.8% 경험하였으며 타인에 

의한 치열한 물리적 충돌이 55.9%로 세 번째로 나타났

다. 간접 외상사건 중에서는 폭행당한 사람 목격, 근무 

중 사체 목격,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 목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찰업무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체의 목격이다[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때의 요건을 살펴보

면 개인이 자신이 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

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

다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했을 때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에 있어서 수사경찰은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범죄

를 수사하면서 시체를 보거나 엽기적인 사건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수사경찰은 이러한 외상적 사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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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에 빠질 가능성 높다.

3. 조직몰입의 의의
조직몰입이라는 것은 구성원이 속한 조직에 대해 동

일시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애착심, 충성심, 소속감을 갖

으면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달성하려고 하

는 강한 의무감, 책임감, 죄책감과 조직을 위해 지속적

으로 애쓰고 남으려는 두려움, 위험성, 수용성 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5].

이러한 조직몰입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

직몰입을 분류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

직몰입 유형 중에서 가장 널리 원용되고 있는 Meyer & 

Allen(1991)의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으로 분류 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표 1. 조직몰입의 분류
조직몰입의
분류

내용

정서적 몰입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심리적인 애착, 충성
심, 소속감, 다정함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해 조직에 
대한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

지속적 몰입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비용, 또는 조직에 남아있
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조직을 떠남
으로써 희생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인식

규범적 몰입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직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적 가치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설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사는 한국어판 사건충

격 수정판(IES-R-K, Impact of Event Scale-R-K)에

서 사용된 설문 일부와 김기정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2013)[16]에 사용된 설문을 조합하여 수사경찰의 업무

에 맞게끔 수정하여 수사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경찰 조직몰입의 경우 

박영주의 연구(2008)[17]에서 사용된 경찰의 조직몰입

에 관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전문가들

의 조언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영역

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

영역은 김래선의 연구(2007)를 바탕으로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로 나누어 측정하였다[18].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의 인력

현황은 총 정원 4,961명 중 수사경과자는 809명으로 약 

16.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서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실제 외근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범죄수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느

낄 가능성이 높은 형사업무 근무자(지방청 광역수사대, 

각 경찰서 내의 형사과) 672명으로 설문인원을 줄여 설

문지를 배포하였다. 이렇게 배포된 설문지 중 2013년 

12월까지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설문지를 제외한 총 294부의 설문지를 통계패키지 

PSAW 18.0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사 상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찰조직의 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2. 가설의 설정
위 연구의 모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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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67 90.8

여자 27 9.2

연령
20대 21 7.1
30대 120 40.8
40대 117 39.8

50대 이상 36 12.2
혼인 미혼 45 15.3

기혼 249 84.7

학력
고졸 이하 33 11.2
초대졸(재) 66 22.4
대졸(재) 189 64.3

대학원 이상 6 2.0

경력
5년 이하 36 12.2
6~10년 96 32.7
11~15년 99 33.7
16년 이상 63 21.4

계급

순경 15 5.1
경장 78 26.5
경사 105 35.7
경위 81 27.6
경감 15 5.1

입직
경로

공채(101단 포함) 258 87.8
특채(조사, 심리요원) 27 9.2

간부후보생 3 1.0
경찰대학 6 2.0

합계 294 100.0

가설 1. PTSD 경험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PTSD 경험이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PTSD 경험이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

펴보면, 수사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경찰의 업무보다 위

험성에 노출되거나,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기 쉬운 업

무의 특성 상 남성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

고, 연령대도 젊은 경찰관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결

혼한 경찰관이 미혼인 경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

으며, 학력도 대졸 이상 경찰관이 고졸 이하 경찰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업무의 특성 상 어느 정도의 베테랑들의 전문적

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경력은 5년 이상인 경

우가 대부분이었고, 경력에 따라 경사ㆍ경위ㆍ경장의 

활동이 많은 계급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입직경로를 살

펴보면 공채를 통한 경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가설의 검증
2.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을 통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이 조

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변수 중 칩습 만이 정서

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외상 후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쳐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설명력이 11.6%에 불과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 보기는 어렵다. 

표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682 .087 　 30.835 .000
과각성 -.071 .066 -.177 -1.073 .284
회피 -.083 .080 -.195 -1.042 .298
침습 .426 .088 .929 4.831 .000***

수면장애 -.127 .065 -.309 -1.944 .053
R2= .116   F=10.582

*** p<.001

2.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를 통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이 조

직몰입 중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변수 중 회피만이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외상 후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회

피는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가설 2는 부

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31.4%



수사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253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회피적인 

반응은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77 .148 　 15.343 .000
과각성 .103 .113 .133 .910 .364
회피 .609 .136 .740 4.486 .000***
침습 -.156 .150 -.176 -1.037 .301

수면장애 -.116 .112 -.146 -1.043 .298
R2= .314   F=34.514

*** p<.001

2.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을 통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이 조

직몰입 중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변수 중 회피와 침습이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외상 후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과 유

사한 사건에 대한 반응 등은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설명력이 4%에 불과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표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321 .165 　 20.145 .000
과각성 -.025 .126 -.034 -.198 .843
회피 -.326 .151 -.422 -2.163 .031**
침습 .556 .167 .667 3.328 .001**

수면장애 -.056 .124 -.075 -.452 .652
R2= .040   F=4.057

*** p<.001, ** p<.05

Ⅴ. 결  론

본 연구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는 연구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요인 

별로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가 조직몰입과 같은 업무영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대구지방청 소속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직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요인인 침습

은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는 조직몰입 중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침습과 회피는 규범적 몰입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수사 경찰관이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모든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아니지만, 침습과 회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조직몰입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조직을 떠나게 하

는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사경

찰관은 범죄자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수사과정 상에 발

생하는 위험한 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해를 많이 입

기도 하지만, 실제 이들은 정신적인 상처를 더 많이 받

아 수사경과를 포기하거나 경찰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전문가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경과의 기피를 막기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의 선진 국가들은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

고 있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

이 연구는 대구지역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대표성이 부족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9254

참 고 문 헌

[1] 김정휘, 허주연, 김태욱, 진단명: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PTSD), ㈜시그마프레스, 2012.

[2] 이봉건,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9.

[3] 정영기,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 

분석 연구, 2008.

[4] 한보람,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성신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 이유진, “외상 환자에서 의식소실 유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율, 증상 양상, 우울 및 불안

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권, 제4호, 

pp.1-669, 2002.

[6] 권정혜 외 역, 트라우마의 치유, 학지사, 2010.

[7] 양미현, 이은일, 최재욱, 김해준, “동일본 대지진 

구조현장에 파견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및 관련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제

24권, 제2호, pp.167-179, 2012.

[8] 장수미, 김주현, “가정폭력피해경험과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35권, 

pp.173-202, 2012.

[9] 김기정, 해외파병자 PTSD관리방안 연구, 안보경

영연구원, 2013.

[10] 박종구, 박형식, “수사경찰의 직무효과성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1호, 

pp.71-94, 2009.

[11] 이상수, "경찰 수사경과제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2.

[12] 김자혜, 김정규,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한국경찰학회, 제12권, 제3

호, pp.27-50, 2013.

[13] 이희선,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

권, 제1호, pp.57-70, 2012.

[14] 김자혜, 김정규,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한국경찰학회, 제12권, 제3

호, pp.27-50, 2013.

[15] 이정훈, “경찰공무원의 역할과 업무환경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

과”, 한국경찰학회, 제32권, pp.3-32, 2012.

[16] 김기정, 해외파병자 PTSD관리방안 연구, 안보

경영연구원, 2013.

[17] 박영주,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8.

[18] 김래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구조. 카

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저 자 소 개

김 상 운(Sang-Woon Kim)                  정회원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

정학과(경찰학박사)

▪2012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

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인사, 조직, 징계




